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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여행

비에 젖은 어느 일요일 아침 

(A Wet Sunday Morning  c. 1896)

에드먼드 블레어 레이튼 
(Edmund Blair Leighton 1852 - 1922)

(캔버스에 유채) 

캔버스에 그린 그림이 아니라 어쩐지 인쇄된 일러스트

레이션처럼 보이는 이 그림은 영국 풍속화가 에드먼드 

블레어 레이튼의 작품이다. 블레어 레이튼은 주로 리전

시(Regency) 시대 영국과 중세 유럽에 대한 풍속화 및 상

상화를 그려 상업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화가였다. 하

지만 모든 화가들이 선망하는 로얄 아카데미에서 평생 

전시는 했어도 회원이 되지는 못해 그의 실력이나 예술

성에 대해서는 평가가 그리 좋지 못했던 것 같다.

영국의 리전시 시대는 대략 1795년에서 1837년경까

지의 시기를 지칭하는 시대로 정신병이 있어 물러나야 

했던 국왕 조지 3세 대신 그의 아들 조지 왕세자가 섭정

했던 시기와 그가 조지 4세로 등극해 통치했던 시기를 

포함한다.  외적으로는 프랑스와 전쟁을 치루던 어지러

운 시대이기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문화, 예술에 조예

가 깊었던 조지 왕세자의 영향으로 건축, 문학, 패션, 정

치, 문화, 풍속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대격변이 일어났던 

시대였다. 

비가 오는 가운데 우산을 쓰고 산책을 하는 젊은 남녀

를 그린 이 그림 또한 리전시 시대의 연애 풍속을 적나

라하게 보여주는 한 예이다. 리전시 시대 이전에 영국 상

류사회의 결혼은 모두 가문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략 

결혼이었다. 리전시 시대에 낭만주의 열풍이 불며 결혼

은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며 자녀들 또한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야 한다는 새로운 신조가 생겨났

다. 이에 결혼 적령기의 젊은이들은 사교계에 선을 보이

고 마음에 드는 상대와 공개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연

애를 하게 된다. 

연애라고 하지만 두 남녀 다 부모들의 끊임없는 관심

과 간섭 속에 만남을 가져야 했다. 그림 속 두 남녀 뒤

로 고개를 숙이고 뒤따라오는 중년 여성이 그들의 만

남을 뒤에서 지켜보며‘감시’하고 있는‘샤프롱(젊은 여

성의 보호자)’이다. 그 배경에는 세속적 가십을 암시하

듯 호기심 많은 아가씨들이 고개를 빼고 두 남녀를 바

라보고 있다. 

우산 속의 아가씨는 당시 유행하던 엠파이어 스타일 

드레스를 입었고, 청년은‘댄디즘’이라는 신조어를 탄

생시킬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 혁신적 남성 패션

으로 한껏 멋을 부렸다. 요즘 인기리에 방영하고 있는 넷

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브리져튼’이 바로 이 리전시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가상 역사 멜로 드라마이다. 드라

마를 보다가 에드먼드 블레어 레이튼의 그림을 보면서 

영국 리전시 시대 특유의 매력에 푹 빠져 본다. 

 《김동백》  


